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해외 회원 여러분께 

밝아 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3‧11 츠나미 피해가 휩

쓸고 간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  일본기독교단 동일본 대지진 피해대책본부는 다가오는 3월을 Memorial Month

로 정하고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주

시길 간절히 원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2013년 3월중 일요일을 택하셔서, 예배 중에 설교말씀을 통해 또는 보고 시간에, 

일본에서 발생한 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을 상기시켜주시

기를 바라며, 가능하시다면 위로헌금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2. 츠나미 피해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진척상황이 

앞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가설주택에서 수만 명의 피해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이 부근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 4가지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➀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➁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의 자원

봉사활동    ¨é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서의 자원봉사활동     ¨ê 방사능 피해지역인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위한 단기 보양프로그램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2013년도에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일본 국내와 해외 교회를 

중심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작년말에 보내드린 DVD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로부터의 헌금송금 구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13년 1월15일 

일본기독교단 동일본대지진 구원대책본부   

담당 간사 이이지마 마코토 드림  


